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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실존주의적 허무함을 태생적으로 지닌다. “내가 누구인가” 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을 거듭하지만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따를 수 없다. 현대의 “나”는 과거 신과 인간의 분리 에서 정의 내려진 포괄적 “인간”의 대명사에서 온전히 “남”과 분리된 독립체로서의 “나”를 표방한다. 나는 언제나 당연하게 “너”를 비롯한 남과 비교해서 달라야 하며, 그와 동시에 “남”과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 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평가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로 나를 평가 하게 된다.  
이효연은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환경을 바꿔 버리는 실험을 한다.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현재의 지점에서 가장 낯설고 동떨어진 곳을 찾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의 여행을 떠난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낯선 곳 – 그녀가 지목한 곳은 스웨덴이었다 – 에서 그녀는 이방인과 그 이방인이 사는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urbanscape 이다. 말 그대로 도시풍경을 화폭에 옮기는 그녀의 작업은 그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포스트모던한 빌딩이 빼곡히 들어찬 현대의 대도시의 풍경이 아니다. 그 곳은 어딘가 낯설고 정적이며 또한 고독하다. 그녀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낯섦’이란 감정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타인의 존재는 이웃인 동시에 이방인이다. 필연적으로 타자를 익명화 하고 자신 조차 제 이름을 버려버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언제나 공허한 갈증을 느낀다. 익명성에 익숙해져 버린 도시인에게는 낯섦은 그들이 가지는 정체성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이것이 단순하게 삭막하고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감정들, 그것은 분명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로 결코 메마른 것은 아니다. 그런 도시의 삶을 그녀는 무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과 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낡은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한 익명화 되어버린 군상들이다. 늘 누군가와의 조우를 꿈꾸는 외로운 여행자 모습을 한 그 이방인들은 동시에 작가의 모습이자,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을 캔버스로 옮기기 전 선행되는 사진드로잉을 보면 사진 속의 이미지들이 임의대로 삭제 되고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시선에 갇힌 이방인과 풍경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 되면서 마치 무대 위의 장면처럼 연출된다. 이런 생경한 화면 구성이 이국적 풍경과 이방인의 모습과 함께 낯선 감정을 이끌어 낸다. 
이효연은 이렇게 같은 풍경이라도 다른 구도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루하고 삭막한 매일의 연장이 아닌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낯선 풍경 속에서 조우한 타인의 뒷모습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풍경은 그저 ‘도시의 풍경’ 이 아니라, ‘도시인이 살고 있는 풍경’이 된다. 즉, 도시인은 이런 실존주의적 허무함 속에서 남을 쫓는 시선의 끝에서 나를 발견하고 확인함으로써,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위로 하게 된다.

People today are born with a sense of existentialist emptiness. They ceaselessly question to understand "who they are" yet one cannot simply accept the idea of "I think therefore I am". Today's "I" represents "I" as an independent body completely separate from "others" as pronouns of comprehensive "human beings" defined in separa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in the past. I always should be different from comparisons with others including "you" naturally and at the same time fall into a dilemma that I should live a universal life which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That is why one evaluates oneself in comparison with others and as a member of the society at one's status when making questions who I am. 
Lee hyoyoun experiments to change the environment to objectively look into herself. She spread the map of the world, found the most strange and remotest from where she was, and travelled to a place where there was no one she knew. In the place whose sky, land and people are all strange – the place she spotted was Sweden– she began to draw the strangers and the world the strangers live in. That is the Urbanscape. Her works moving the urban landscape to the drawing as the title suggests are not about the scenery of the modern metropolitan cities full of busy people and post-modern buildings. The place is somewhat strange, static, and lonely. It is the sentiment of 'strangeness' that penetrates her works. 
For modern people living in cities the existence of others is neighbor and stranger at the same time. Human beings always feel the hollow thirst in modern society where others become nameless and they throw even their names away by necessity. To urbanites accustomed to namelessness, strangeness has become one of the identities they have. But this does not feel just desolate and cold. The sentiments you cannot escape from living in the modern times, and they may be certainly lonely and solitary but never dry as stories from just living day by day. She observes the urban life with detached eyes. Buildings whose identities are unknown and the people passing by, and the backs going up the old stairs are crowds somewhat desolate and nameless. Strangers in the form of lonely travellers always dreaming of an encounter with someone can be said to be the figure of the painter and the modern people.
Looking at the picture drawings carried out before moving the work to the canvas, we see that images in the pictures have been erased and moved at random. The strangers and scenery locked in her gazes a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ainter and presented as scenes on a stage. Such a vivid construction of the canvas invokes strange sentiments along with exotic sceneries and figures of strangers.
Lee hyoyoun tells us that even the same scenery when looked with different composition and sights can be another day's start, not an extension of boring and desolate everyday. The backs of the strangers who met encounters with strange sceneries and the moments passing by can be projected as if they were appearances of themselves just like the mirrors. Thus her sceneries are not just 'urban landscape' but become 'the landscape the urbanites dwell on'. In other words, the urbanites come to solace the lives of their own and others by finding and identifying themselves at the end of sights seeking after others in the midst of a sense of existentialist emptiness.

在一个陌生景观中的另一天
当今的人们生来就带有一种尊在主意的空虚。他们不多的质疑去理解“他们是谁”，而一个人却不能简单的接受康德哲学的“我思故我在”的观点。
今 天的“我”代表了“我”就作为一个完全独立于其他人的一个，像是全面的“人类”的宣言是将过去的“神”和“人”相区分而定义的。我常常应该使自己在与别人 相比较时而显得不同，这自然包括“你”，并且同时处于一种进退维谷的境地：我应该过一种并不区别于别人的大众的生活。那就是在与别人比较时一个人对自己的 评价，而且当我们在提问“我是谁”时我们是作为一个社会成的身份。
　　李 孝燕 试图去改变环境来客观的审视自我。她展开世界地图发现了最奇怪的是来自于她在哪里，并旅游到了她完全陌生的地方。那里的蓝天、土地和人们都很奇怪——她到 达的国家就是瑞士——她开始画这里的陌生人和他们所居住的世界。那是城市的景象。她的作品将城市的景象转移到了画中，就像标题中所提到的，并不是关于充满 忙碌人群和后现代建筑的现代大都会景象。这个地方有些陌生、静态和孤独。这是看懂她作品的人的一种陌生的情绪。
　　现代人同他们的邻居和陌生人同 时居住在城市之中。人类经常在现代社会感觉到一种渴望，在设个社会中别人都没有了名字，他们甚至将他们的名字抛弃掉。对已经习惯无名和陌生的城市人来说， 这些已经变成了他们的一种象征。但是这并不只是荒凉和寒冷，你这在现代的都市就无法逃避这种情绪，并且他们可能会理所当然的孤独和隔绝但是觉不会想日复一 日的生活故事一样的干枯。她用一种分离的眼光去审视城市的生活。不知名的建筑，人们与之擦肩而过，在后面呈现除古老的楼梯，人们是冷漠和无名的。以孤独的 旅游者的形式出现的陌生人经常梦想着能遇见某些能被说成是画家的或者是现代人的人物形象。
　　看着未移到帆布上的完成的画面，我们看见图画中的形象已经别任意抹掉或者移动了。陌生人和那种景象被锁在了作者的严重，通过画家的意图进行了重构。 这样具有生动结构的帆布痛国外的景象以及陌生人的形象一道唤起了我们陌生的情绪。
李 孝燕 告诉我们同样的画面如果从不同的方向和视野中去看，就会是另一天的开始，并不是每一天的厌烦和荒凉的扩展。在陌生景象中遇见了陌生人的陌生人的背面以及擦 肩而过的瞬间，可以被看做是他们在镜子中看自己的形象。这样她的画面并不只是城市的景象，而且变成了城市人居住的景象。换句话说，城市人开始安慰自己和别 人的生活，通过在最后一眼寻找和证实自己，在存在的虚无中在朦胧的景象中的其他人的身后去搜寻。
